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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시작한 2009년 1월이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년 

예배 시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 1:1). 이미 영 

원한 죽음과 형벌이 확정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은총’ 이라는 단어 

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삶의 

목표에 ‘복음’ 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총과 복음은 우리의 삶 

의전부이어야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 

님을예배히는자리에 빠지거나늦을수 없습니다. 주일은반드시 성수 

하되， 예배 시작 15분 전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착석하여 신령한 예배 

를 준비히십시오(롬 12:1). 그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 

합니다. 더불어서 매일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금요찬양집회에 목 나 

오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팀후 2:15). 

참 성도들만이 복음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의 계획에 맞추어 주님의 사역 

들을조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에 나의 계획과목표를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 " (요 15:16).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주일'(25일)은 선교주일잉니다 

볼를첼인 절블를 뷰빼r.4I 

마랴준빼합UCI!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매순간 깨어있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리 귀향하시는 성도님들은 설날가정 

예배 모본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가곱적이면 주일을 성 

수한뒤 귀향하실 것을부탁드립니다. 

*실날가정여/배 모본은 본Xl7먼 gSE효 

1989년 3월 4일 창간 2009년 1 월 18일 

쟁명의 받츰 (금요찬양집회) 

예쑤 그21쓰포으l 종r로마서 /:/--4)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라고 칭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를 때에 그 뭇을 진지하게 생 

각하지 않는다. ‘예수’ 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시라는 말씀이다 

(마 1:1).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세계 즉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시 

132:11 ; 창 12:3 ; 행 2:30). 바울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도록 하나님께 부르 

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는 주라는 뭇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의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시대에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종이 되었음이 그의 실존이 

되었다. 바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된 것이다(빌 2:9).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더 이 

상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종， 택정함을 받았다(갈 1:15). 하나님께서는 전 

혀 다른 것 즉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택정하셨대롬 1:1).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으 

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다(롬 1:2). 약속으로 구약 안에 있었던 복 

음이 이루어져 실존적인 실체가 되었다. 구약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해 주고 있 

다(고전 15:3 ; 행 13:32).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롬 1:3~4). 율법은 하나님의 아틀에 관하여 또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말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서 행하신 일툴을 

말한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오신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성결의 영을 따라 

서 더 크고 높은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다. 이 사실은 그 

의 부활로 그에게 확정되었다(벌 2:6~야. 처음에 가리어졌던 그의 신성한 영광은 부활 후에 나 

타났다.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엄 

청난 능력이 역사하고 계심을 전하였다(엠 1: 19~21).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께서 성취하신 그 일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 일인가를 외쳤다(엠 1:22~23). 로마서 서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함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λ}실임을 밝힌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세 

계가 우리 앞에 열렸다(고전 15 :51~53. 57~58 ; 요 5: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다(고전 15 :21~22).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만국한되어 있지만궁극적으로는그의 몸이 되는모든지체들 한명 한명에게 반드시 임할것 

이다(고전 15:20). 진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의 세상과 산 자의 세상을 구별하여 주는 

분기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의 시대가 인류에게 시작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이해하는 복음의 골자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 시작하였다. 예 

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로운 세례의 기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바울은 육과 영을 구별한다(롬 

1:4).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음인간에게 있는 육신적인 것， 약한 것， 정욕적인 것이요， 영은 인간 

안에 있는 육보다 높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로 구별한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핸 육과 영 

은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다. 육은 인간 전체를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 

닙 없이 사는 인간’ 의 모습이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고자 하는 전부를 포함한 

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후 3:1끼. 그러므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 

는 것이다. 하나님의 뭇 안에서 사는 것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으로는 인류에게 속하셨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나 영으로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새 시대의 시작이 

되셨다. 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 

. 스도”라 부른다. 복음은 이 사실에 모든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신 

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Lord)시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 부르심， 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만민 

이 믿어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은총의 직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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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Next Su빼 

UNASHAMEDNESS OF THE GOSPEL 
(16) For 1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l깐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1η'F 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ans 1:16-17) 

| n today s B|b|e ve 「Ses Pau| confessed that he was not 

embarrassed nor did he feel the need to apolog ize about the 

gospel. Before he met Jesus, he was very ashamed. In fact, he 

hated the gospel because he thought it went against Moses' Law. 
His dislike was so strong that he helped kill Stephen and persecuted 

many Christians . After he met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his 

viewpoint completely changed. What did he learn that was so 

different from what he previously knew? 

Pa비 learned that the gospel , the good news, is from God Himself. 

It wasn ’t something that man made up. It wasn ’t a new craze that 

one of his colleagues or synagogue members created. Jesus came 

to this earth from heaven and became human. He fulfilled all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concerning His birth , death , and 

resurrection . Paul said, /1 But by His doing you are in Christ Jesus, 

who became to us wisdom from God, and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1 Cor. 1 :3Û'). God planned and 

performed the giving of His :grace and mercy. Romans 11 :33-34 

say, "Oh , the depth of the riches both of the w 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are His judgments and 

unfathomable His ways!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became His counselor?" If you believe God ’s good news, 

then you will receive all the amazing blessings that come with it. 

Becoming a Christian in today ’s world means that you will 

experie [1ce shame from unbelievers . You might not be accepted in 

some social circles, some people may treat you badly, you may lose 

your job, and you may even be hated by neighbors and colleagues. 

Like Paul , Peter also learned that the good news came from God. 

He confessed, “ In all this, they are surprised that you do not run 

with them into the same excesses of dissipation, and they malign ' 

you; but they will give account to Him who is read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 (1 Pet. 4:4-5). Knowing that the gospel comes 

from God Himself makes Christians unashamed. 

Pa내 learned that the gospel , the good news, is the power of God 

to save all believers, “ For 1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Rom . 1: 16). The gospel was not 

designed by God to make you feel good or look good. It is not the 

secret .to earthly success or fame . When you believe in the gospel 

there is power to save you . Salvation is all about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 It solves your death pröblem. It changes you into a c 

to be saved, "who desire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e truth" (1 끼m. 2:4) . Truthfully, there are no words or 

expressions that can really describe just how powerful the gospel 

is. This great gospel is offered by Jesus freely, “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Rev. 22 :17). AII you can do is accept it. 

Pa비 learned that the gospel , the good news, is the revelation of 

God 's righteousness, "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 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 "(Rom. 1:1 기 . God revealed His mighty righteousness in the 

gospel. AII humans are born with a serious problem. That problem is 

sin . Those who come to the Lord with their own goodness, effort, 

and righteousness cannot receive the gospel . Even within the 

church there are people who wrongly think that if they live a good 

life, do little harm to others, and practice what they thin k is good 

that they will somehow find favor with God and receive His grace. 

Jesus clearly said, "For 1 say to you that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Mt. 5:20) . He also said,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 (Mt. 5:48) . Honestly, 

do you know of anyone that can be like that? No human being can 

succeed on their own to such standards . God provided a way! His 

way not only reveals His righteousness, but imparts it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 (2Cor. 5:21) . This is the secret of heaven . This is the good 

news. This is the gospel that can make us righteous in front of God. 

The solution to the human problem is faith . Whoever bel ieves in 

Jesus will find salvation, ’'and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freed from all things, from which you could not be freed through 

the Law of Moses" (Acts 13:39). Romans 3:28 clarifies , "For we 

maintain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works of the 

Law. " The Law of Moses was like a disciplinarian, but Jesus Christ 

is the real teacher, “ Therefore the Law has become our tutor to lead 

us to Christ,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 (Ga l. 3:24) ; 

My dear friend , Paul learned three very important concepts about 

the gospel , which is . why he was not ashamed of it. If you know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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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를 부끄러 l뭐흩JX101U 흩}노U 

(16)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람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언에게로다 

(17)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6-17) 갱성관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난처해 하거나 변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복음을 매우 수치 

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복음을 증오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복음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 -

했던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 

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었으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무엇이 그토록 달랐던 것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울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그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그의 동료나회당의 회원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흥행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 부활에 관한 모 

든 예언틀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 

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과 자비 
를 베푸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1:33~34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 

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 

느냐누가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와 함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 

적 모임에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 

다.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이나 통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 

울처럼 베드로 역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 

질하지 아니하는것을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그들이 산자와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벤전 4:4~5). 복음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 

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 

게로다?' (롬 1:16)", 복음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를 얻는 비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승}는 능력이 됩 

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겁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 

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O :12~13).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지는성경에 이름과같이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하시니"(요 

7:38).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 

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팀전 2:4). 솔직 

히 말하면 어떤 말이나 표현으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 

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 마른 자도 올 것이 

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여러분이 할 

일은복음을받아들이는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았다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 

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 

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하나님은 복음에 당신의 놀라 

운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심각한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문제 

는바로원죄입니다. 자신의 선과노력 의를가지고주님께 나아오는자들은복 

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조차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면 하 

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하리라”까 5:2이.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옹전하라"(마 5:48). 이처럼 옹전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만아니라 예수님을 믿는자들에게 그 의를 입혀줍니다. ‘하나님이 죄 

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 

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 

다. 이것이 복 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만 

드는복음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 

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것이라!' (행 13:39). 로마서 3:28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 

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 

노라 모세의 율법이 엄격한 교사와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생이십니 

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 

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 3:24).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관해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 

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구원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날마다 삶에서 부딪히는 시험과 고난을 

능히 맞서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 사실들을 믿습니 

까? 진실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은 

참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최고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나누 

십시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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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부빼애 메시찌 l 메가복옴 강빼 

신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 

어야 한다(롬 1:1η. 이 세상 

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구원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 

다. ‘너희는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를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 

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 
L 

확실성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증언하였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8), 한때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 
인 예수님의 행동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뒤에 그는 복 

음을 전히는 일에 앞장 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약 1:1),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 

할 때까지 그는 예루질렘에서 영적 부흥을 주도하였다.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유다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유다도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였지 

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유 :1. 20~21)，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와 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많은 실수를 

범하였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결국 그는 고향 

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다.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 

을 주셨다(요 21:5~TIL썼잎콰듬경들을냄력놓겐략뿔멸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히는 일에 집중하게 히셨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으며 재림을 확신하였 

다. “그리하면 목지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멤전 

5:4), 비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펀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살전 4:16~18) ， 사도 요한은 맛모섬에 유배되어 고독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 

였음에도 재렴을 확신하며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독려하였다(요일 3:2~3)'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천사들의 말대로 우리는 하늘로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 

수님을 볼 것이대행 1:11), 

그가 오실 표적 감람산에서 쉬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마 24:3), 이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 

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신지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 :4~5，끄， 2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다. 또한 마 

치막 때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일월 성신에는 정조가 있겠 
고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파도의 성난소리로 인하여 혼란한중에 곤고하리라사람들 

이 세%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 

음이라!' (녹 21: 25~26)， 예수님은 바로 고 때에 자신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녹 21:27), 동시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적이 보 

일 때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셨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 

이 가까웠느니라!'C늑 21: 2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성도들을 미혹 

할 것이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믿음을 흔들 것이며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자. 거 

룩한 척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재팀후 3:13),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기를 무시하며 
세상의 것들을 성경과 조화시 키는 악한 일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속지 말자.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각인하고， .복음을 전하지{팀후 4:1~2)， 

엄숙하게 오실 것이다 엄숙하게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5:1O~11에서 엄 

숙의 의미는 문이 닫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4:38~39에서 엄숙의 의미는 모두 멸망한다 

는 것이다. 누가복음 12:20에서 엄숙의 의미는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기회는 지 

금뿐이다. 문이 닫혀 영원한 멸밍벼l 처하기 전에 우리 영흔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자. 세 

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부와 명예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악한 모습들을 진심으 

로 회개하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뒤늦게 후회하 

지 말고， 영혼을찾으시는주님께로달려 나아가자. 

갑자기 오실 것이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다. 그 

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다. 지구의 한 면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 또 다른 편에 사 

는 사람들은 밤에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마 24:40~41)，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 24:42), 이처럼 예수 
님의 재림은 지구뿐만 아니라 옹 우주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마 24:2끼. 절대로 영적으로 

졸거나 잠들어서는 안 된다(막 13:36),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은 절대로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이다. 예 

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양한 정조가 있을 것이다. 엄숙하거l 오실 것이며 갑자71 오실 것 

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가증스러운 세상의 것들에 취해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회 

개하자.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j 마가복을 강때 웰 l 

예수납의 초청을 

케부하는 한부차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탱게 주라 그리하 

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한 선생님이 면 하발11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막 10: 21), 계명을 지켜 영 

(1 0:17-31) 

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막 10: 17),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 매 

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에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 

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막 10: 18)라고 대답하셨다. 동일한 사건 

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대답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 

라，" (마 19: 17),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계명을 지키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 

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 5)는 첫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은 하나님의 복음(막 1:14)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자체로 오셨다.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 

게 대답하신 이유는 질문자의 악한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당시 율법에 정통한 종 

교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호심탐탐 예수님의 말씀 중 

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폈으며 시험하였다(녹 10:25-28),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의 질문 
을 던진 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는 당당하게 대답하였다(막 10:19-20),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1 이것은 착각이었다. 

계명을 모두 지키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네게 아직도 

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 사료배게 예수님의 요구는 순종하기 힘든 문제였다. 결국 그 

는 아무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갔다(막 10:22),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은 부자였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어수님은 갑작스레 자신을 찾아온 그를 사랑으로 대하 

셨고 질문의 답을 주셨지만 이 은총의 초청을 그 부자는 거부하였다. 분명 이 부자는 계명 

을 잘 지켰었던 올바른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이 지킬 수 있 

는 것만 지켰을 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은 데에 있다. 

한 부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 

은 믿지 않는다. 패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막 10 : 15), 부자에게는 어린 

0에의 E딴함과 순수함이 없었다. 단지 재물을 모으듯이 자신이 원하는 영생 얻기를 원했 

다.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핵심은 몰랐다. 자신의 현실이 중요할 뿐이었다. 결국 

이 부자는 천국과 멀어졌다(막 10: 25), 이와 같이 현실은 매순간 신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수제자 베드로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큰 소리쳤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 

이 있었다(막 10:28, 1: 29),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율법 

을 지키면 되지만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루신다(막 10: 27),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상홍씨 처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막 10:29-30), 오랜 신앙경험과 성경에 대한 

박식함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막 10: 3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초청하신다. 루디아(행 16: 15), 봐봐(롬 16:1-2), 

브리스가와 아굴라(롬 16 :3-5), 에라스도와 구아도(롬 16:23)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 

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자. 아멘 . 



제1029호 후민흥현 

간흥과 U눔 

강한 유교적 가풍에서 성장한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l학년 때로 기억한다. 하교길에 우연히 교회 

지나다가 열려 있는 교회 문으로 들어가 보니 어디선가 낭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이꿀려 간 곳이 바로 교회 

유치원이었다. 마침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유치원생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셨다. 집에 돌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는 마음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맹돌았다. 

초등학교 내내 교회에 다니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 

다. 중학교 때 가톨릭 신자였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교회는 절대 안 된다는 부모님과의 타협으로 나는 그 친구를 따라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대학 입학 후 한 친구가 내게 예수님을 전했다. 가톨릭이 기독교의 원조라는 생각으로 꽉 들어 

찬」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와 가톨릭의 미묘하고도 경계가 불분명한 해l점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였다. 

업과 결혼을 하면서 다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 충현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만 겨우 교회 마당만 밟는 성도였 

--f님은 이런 나를 그대로 놔 두지 않으셨다. 십 년 전 일이다. 시댁 본가에서 지내던 설날 차례를 일시적으로 우리 집에서 

지해게i 되었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내게 성령님은 구역장을 통해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다. ’ 라는 마음을 주 

작 f 폈웰그 일로 시부모님과 남펀에게 핍빨 많01 받았지만 이후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돌아보건대 참 힘 
-든 시죠}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의 영흔을 새롭게 하셨다. 

-‘ -ι 、*‘ tι 2000년에는 건강하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성경책을 가방에 넣었다 쨌다를 몇 번이나 

F넘; ‘ 반복했다. 믿지 않는 아버님의 병ε써 성경을 가져갈 용기가 없어 결국 성경책을 두고 갔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 
님을 보니 마음이 다급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목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나는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용기가 없었다. 어렵게 구한 성경책을 들고 다시 병실로 가 

기 서/ 아버님을 봐었다. 중환자실 상황상 조용히 찬송하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을 했다. 나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 
는 표현을 다 동원해 아버님께 예수님을 전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날 자정 무렵，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투를 벌이시던 아버님은 펑안한 모습으로 꿈꾸듯이 

이후 나는 구역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려 했다. 수요예배， 구역장 영성훈련， 구역예배， 

글요찬양집회， 주일예배， 교구모임 등등 주일에 교회 마당만 밟던 내겐 너무나 벅쳤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 

려니 힘에 겨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깊이 만나주셨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 

을 감당하려는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셨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을 차례로 내려놓게 하셨다. “아， 주님은 이렇 

게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구나라고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그간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분명하 

게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살0배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묘띨 전하며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섭자가 보혈로 

저는 대학부에서 준비한 고3을 위한 여는 마당 전날부터 굉장히 기대하며 동기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집 

이 먼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것이 고역이라 짐을 미리 챙져 와서 교회 근처의 친구 집에서 묵었다가 

함께 출발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집이 교회 근처인 저는 평일에 친구들을 거의 볼 수 없기에 반가운 마음 

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과 들뜬 마음으로 여는 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 

리를 얼마나 환영해 줄까?’ 또 말로만 듣던 대학부 선배들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었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들떠서 매우 늦게 죠녀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간에 쫓겨 헐레벌떡 도착해 보니 친구들이 거의 다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며 정말 부끄 

러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회개했고， 이런 게으른 저를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 주심에 감사드렸습 

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졸림과 피곤함 대신 다시 여는 마당에 대한 소망과 설렘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왔었지만 대입이라는 큰 ιF을 넘어온 탓인지 충현기도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늦게라도 들어오는 지체들도 있었고 그들을 보며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효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어찌나 아끼고 챙겨주는지，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 

습니다. 이 마음을 더욱 뜨겁게 Jð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가슴에 꽂아 주셨습니다. 세4뻐서 질그릇이 되라고 말입니다. 저는 황금으로 묘판 그릇， 보석이 박힌 그릇이 

되어야 주님을 빛내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성공해야 주님도 빛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래서 세상과 많이 타협하며 저의 그릇을 치장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ζ단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실 곳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모든 걸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는 마SL을 통해서 제 그릇을 빛나게 치장해야 주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0씨고 질 

그릇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저를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눈 앞의 작은 성공을 위해서 저를 참된 성공의 길인 영생으로 이꿀어 주신， 저를 위해 몸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저 혼자 하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 

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랐습니다. 팀원들과 기도를 하며 회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앞에선 항상 넘어지고 엎어지는 걸음마하는 아기의 모습인데， 어른처럼 흔자 하려고 했 

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니 

집으로 오는 차 인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새해에는 교만흔띨 버리고 질그릇이 되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 

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더욱 빛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빛나는 저희 모든 대학부 지체 되 

게 하소서，" 

김태민(대학부) 

/ 
김기남(집사， 5교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통하여 매주 

받는 주님의 은혜는 날로 새롭다. 조그만 입술로 예수님 

을 사랑한다는 아이들의 신앙고백이 나를 다시금 돌아 

보게 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아이들에게 물 

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요라고 

아이들은 각자의 믿음대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 

에 대해 고백하였다. 이렇게 맑고 귀한 영흔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나를 초등부교사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린다. 

’ 아이들은 주일마다 설교시죠빼 말씀을 듣고， 공과 시 

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배운다. 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 

할 때 교사를 통하여 아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힐 

것이다.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0에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며 나아가는데 도움 

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주께서 나를 초등부 교사로 부르심에는 분명 귀하고 

소중한 어린 영흔들을 만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복음 

을 나누고 그 어린 양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끔 부르셨으리라! 정말 교사의 직분 

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뱀l 없었다. 씨 

뿌리는 자， 물 주는 자의 역할을 할 뿐， 자뻐 하는 자 

는 역시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키가 자라듯 신앙도 쑥쑥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 

람이 되길 바라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도 

한다. 

백수현 (교사， 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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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끝 øt 1I 1 

't OO，떤 

I깐."씬효훌 ￥￥* 
~캘홈 

그 청끝을을 내딛는 용인흩응 훌과 훌훌넷을 갖 넙민 청소얻흩。|다. 

지난 뿔 딜만 십자，~맏훌 흩흩며 한 엉흔쿠윈흩 위해 흔벼한 그흩01 

흔런한 십자'~!I 충얻~I 되도록 '1도학자. 

n 기맡홉 

S 선교지E.I 많은 영혼。 ( t;κf닝메l 홀야요고 추녕만 으l치뼈1 강바닝으l 뜻응 o(류꺼1 t;H 추세요. 번타운 * 영혼흘 샤링낭F는 마응으료 선교어I만 성충항 수 있도록 11도t;H 추세요. %/현/ 

S 처응 1/-는 선교인만큼 첼쳐t;( 춘비하고 선교치에 까서도 자11릎 부인하는， 오석 추닝만 으|치하는 

선교1/- 되11를 11도향니다. S/한웅 

S 여I수닝Tlfl 성fH한는 선교1/- 도/1 1흘 원합니다. 여l수닝o( 춘fj / tH 놓으신 영혼등을 만나 영햄t 선도하 
iil습니다. o f{/송 

S 세 번째 1 /-는 선교지만 갱헝에 으1~/ t;1-~1 양고， 2009년 강화된 성사를 받을 때nκf 여I수닝을 의지하 

고 깐구했던 껏처렁 11도&벼 선교하겠l습니다. 소of2f 

s 선교치에서 여l수녕을 오르는 붕쌍한 영혼틀을 도울 수 았께 t씨고 시헝을 당항 때도 11도로 팅원 
틀과 하나 와꺼ttH 추세요. 정운iilf 

S 추닝으l 능력을 깊이 처l헝t태(t;κl고 사닫으l 역^/-1/- 빗을 알고 오든 엘정에 명호빠 강사1/- 앙11를 

11도합니다. 정gh정/교객 서7f) * 중등Z부 선구틀과 여l수닝으| 사랑요료 t바되어 복응만 선하고 흘0 1-.요겠l습니타. 앙λ/혀1(교객 효/예/ 

p 선교치으l 영혼틀을 생맥f연 1/-승。 t 설랩l니다. 복응으| 옐디H흘 11대t벼 추닝으l 말씀에 순종하겠습 

니r:/-. 0/정연/교서 종뮤/ 

g 번처 2009년 션 팅으로 파송 반제 되어 교호l와 추닝 웅버l 갑사드링니다. 그리스도 여I수의 순선한 
종으로 A벽을 장 땀딴 수 었도록 성령의 응성어l 놓 퀴 11울o(겠습니다. g/병준/피서 둥f7f) 

중등2부 2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선교팀이 구성되면 각 팀원들이 영성훈련과 팀훈련에 들어간다. 선교를 가는 팀들은 영성훈련， 팀 

훈련， 언어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으나 1인 

l명 전도에 대한 부담길에 컸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전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 

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팀에 지원하면서 처음 가지는 생각은 ‘주님께서 나를 선교에 

보내시려면 한 영혼을 보내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준비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도가 잘 되지 않았다. 선교 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여기저기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전도대εL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기도하고 권해 보 

았지만 안됐다 주일에도 시간을 내어 성경책과 〈주찮현〉을 들고 교회주변에서 전도대상을 찾았다 

모태신앙이었다는 여성， 펀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젊은 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에 나온다 

는 확답은 받아내지 못하였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나는 낙심하였다. ‘이대로 선교는 갈 수 없는 것인 

가?’ 간절히 기도를 드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 7)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옛 직장동료가 사무실 

로 찾아왔을 때 그 친구에게 교회를 소개하였고， 그 친구는 흔쾌히 교회에 나와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뀌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느꼈다. 

이번 주에 졸빨|는 선교팀 (l 개 팀q 

정중면(안수집사‘ 23교구 2지역팀 ) 

기 간 

1월 1 9일(월H월 24일(토) 

팀장 

이벼즈 
CO L!... 

aj2l7l캘껄 

잡자자는 

나의 전부 

제1029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 1). 결혼 허르멸 받기 위해 예 

비 장언어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버님은 니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천국과 지옥만 말씀하시면 

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 믿어야지 ! 교회 다녀야 해요 

하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예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 

와 직장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C햄을 주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꿀어올리시고 내 발 

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시 40:2).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직장기숙사에 

서 승진시험공부에 몰두하던 어느 공휴일， 파리 한 마리가 

윌윌 머리 위를 날며 방해했습니다. 일어나 잡으려면 천정 

으로 날아 몇 차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 보니， 공부방 아래 보일러실이 온통 새 

까만 연기요 이글거리는 시빨건 불덩이로 폭발 직전이었습 

니다. 재빨리 장10뼈 아슬아슬해l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를 통하여 생명을 건져 주심은 나와 동행하시 

는 주님의 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빙판이 된 고속도로 

에서 30미터를 미끄러지며 차선을 넘나들 때에도 주님은 저 

를 건져 주셨습니다. 요별， 공주， 광주로 나그네처럼 직장이 

옮겨질 때마다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기도로 부르 

짖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주님은 직장선교회를 섬기게 하셨 

고， 믿음의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직장생활은 저에게 외로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술자리 

에 어울리지 않는 저에게 “조직생활을 그렇게 해도 돼요? 

교회에 다뎌도 술 잘 먹던데 하는 소리가 종종 들렸습 

니다. 두 세계 가운데서 세상과 잘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면 저는 더욱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 

게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 

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 

습니다(골 3:2-3). 아직도 내가 죽지 아니한 죄인 중에 괴 

수임을 고백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 

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시 

간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찬송만 불러도， 찬g때의 

찬양을 듣기만 해도 심령이 울립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료띨 느낌니다. 이제는 외 

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 57: 7). 은총의 주님을 날 

마다 만나며， 나의 생활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직장도 나의 목ε}이 되어갑 

니다. 내가 하늘에 속하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소서 ! 그리 

스도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죄경하 

(안수집사， 집사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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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납가청빼뼈 보본 l 루디아관 

무엇이이셰상에서 

가장충요한가? 

l 설날가정예배 를 지불하셨습니다(요 3:16).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 

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이 놀라운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녹 23 :42). 강도는 마지막 순 

간 영원 앞에서 정직해졌습니다(녹 23:43). 여러분 

은자신의 영.흔에 대해 정직해 본적이 있습니까? 

.찬 송 .......... 94장 .. . .. . ..... 다 함 께 

(마가복음 8:34‘ 37) 
• 사도신경 ..... .. .. .. . . ............. 다 함 께 

4 찬 송 .......... 292장 ..... ..... 다 함 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 

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아름 

다움과 소중함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는 데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가 돋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 

4 밀씀선포 .. . .. .. 막 8:34-37" ....... 설 교 자 

.통성기도 ......... . . .. .. . .. .... .... 다 함 께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 

.찬 송 . ... . ..... 341장 . . .. ..... . 다 함 께 모든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한 세계는 

.주기도문 .... . .. . .. . ‘ • • ••• •••••••••• 다 함 께 시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세계는 시간이 존 
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한 세계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라 잠시 머물다 갈 집을 꾸미는 데도 대단한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막 

1O : 23~25) .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막 10:45). 

우리의영혼은소중하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말씀하셨 

습니다(막 1O:34~36). 부 권력 성공을 쫓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은 조금 있으면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전 1:2.14. 2:11).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 

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 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 

이 헛되도다7' (전 12:7~8). 여러분은 자신의 영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 

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헤아렬 수 없다 

십자가의 가치는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때때로 밀려드는 극도의 스트레스 

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이 

유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사 53: 5~6) . 예수님 

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결코 치를 수 없는 대가 

(:;>새가족을왼영맙니다 φ 

번효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 번호 생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찌 

86 이돈흰 4 중등3부 박충현(4) I 103 김성준 5 유년부 -이연희(5) 

87 이주영 21 대학부 강예윈2 1 ) I 104 노정숙 16 징년1부 승광주(16) 

88 이정재 16 장년2부 인병택(16) 1 105 입정욱 9 청년2부 

89 이슬기 16 대학부 이연숙(16) 1 106 박근영 1 장년4부 김은철(2 1 ) 

90 박민희 6 장년1부 김두순(6) I 107 강재영 1 징년 1부 

91 장미선 13 장년1부 I 1b8 최징훈 4 칭년 1부 횡 항(14) 

92 현필순 5 장년2부 횡방재4) 1 109 최영진 17 징년1부 깅선자( 1 8) 

93 김승환 15 장년2부 이승희 ( 1 5) I 110 허 준 11 칭년 1부 깅증권( 1 4) 

94 서성진 20 칭년2부 깅중국( 1 4) I 111 기오끄엉 25 외선부 깅석영(7) 

95 깅상구 16 청년1부 김혜자(18) I 112 디 엠 25 외선부 조영구(9) 

96 백인헤 11 청년1부 박희숙(20) 1 11 3- 송남훈 23 징년1부 이상왼(24) 

97 백금희 14 청년2부 박경혜(1 3) I 11 4 최은하 6 청년2부 흉기완(6) 

98 정봉길 12 장년2부 정봉성(4) I 115 김경혜 18 청년 1부 

99 박필녀 12 장년2부 입태수(4) I 116 임혜란 6 대학부 백민지(6) 

100 박한식 21 청년 1부 I 117 조연주 22 대학부 오다현(21) 

101 박준병 8 대학부 김경순(8) I 118 최우흰 17 대학부 깅지해(2) 

때가 있으며， 다른 세계는 영원합니다. 한 세계는 현 

재만 있지만， 다른 세계는 영원토록 존재핸 곳입니다. 한 세계는 끝나고 있지 

만 다른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모순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곧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에 친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 가치들은 

쉽게 이 세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변함없이 영 

원의 세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데 시간 

을 쏟는다면 영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 생각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 결과는 비참한 종말이 됩니다(약 

1:11, 4:14). 여러분은어떤세계를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뜨면우리 앞에 두세계가펼쳐집니다. 우리 

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녹 12:19~20 

16:24,31). 이 둘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로마 

서 6 : 23은 말합니다. “죄의 샀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혼에 관한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존심 

과 혼잡한 이 세상이라는 몇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나 

라가최우선이 되어야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가장중요한 예수그 

리스도를따르십시오. 자기를부인하고자기 십자가를지며 믿음의 길로나아가 

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주 얀OßÁ1의 여울립 , 루다Ol관 

저는 지글 대학부 조장과 중등2부에서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 

니다. 이 두 부서에서 여름과 겨울수련회를 할 때마다 항상 기도 

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 때가 되면 기도원에 적어도 

두세 차례는 가게 됩니다. 수련회 때면 부흥회를 뜨겁게 인도하 

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작정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또한 공동체훈련이나 다른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수련회 때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빼 

놓을 수 없는 백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넓은 장소 

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충현기도원 내에 루디아관이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부 리더수련회와 ‘고3을 위한 여는 마당’ 이 올해 완공된 

루디아뺀서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루디아관은 수 백 명이나 되 

는 대학부 지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겨 

울에는 추워서 실외에서 할 수 없었던 공동체훈련과 농구를 비 

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쾌 

적한 공죠빼서 이루어진 공동체훈련과 체육활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 이상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부 

겨울수련회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의 겨울수련회가 루디아괜11서 

102 김영애 5 징년1부 이연희 (5) I 119 주상현 15 청년1부 

)\> 증언교회의 얀 가족이 되7/. 원ôf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기 바랍니다. )\>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영적 은혜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 선생님， 학생들과 공동체훈련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잘 알oη}는 시간을 묘띨어 가는데 좋은 공젠1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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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춘만 집사(김애순 집사의 
남편 , 노성현 집사의 부친 
윤희 집사의 시부 · 노성길 
집사의 부친 · 한성화 집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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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24교구 성복1구역) / 13 
일별세， 15일장헤 

열세 

1 임영옥 타교권사(계영일 성 
도의 모친 ‘ 김총선 성도의 
시모， 19교구 행운2구역) / 8 
일별세 ， 10일장혜 

200Q년 겨울수헌회 
(복응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롬t: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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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아멘흘 

충현기도원 

저11교육관 507.호 

훌현륙지째단(샤무묵) 펙뭘모월 

1.지원자격 고졸이생30세 미만) 
엑셀 , 원도 훌용기능자 및 여상출업자 우대 

2.l1흩서류 이력서 

3.1:1윈마감 1월 24일(토)까지 

4.서류때흩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률552-8200(# 401) 

주민흥현 

교회쇼석 

2009년 과구멀푼 훌현 

일 시 : 여성일꾼 21일(수) 수요1부예배 후 12:10 

납성일꾼 21일(수) 수요2부예배 후 20:10 

장 소 : 심방보조권시 부지역장 구역장 구역권할 여간사/ 각 교구 영성훈련 장소 

지역질 구역질 남간샤/ 저11교육관 407.호 

현도위월외 2008년 정기피뼈김씨 

1. 감사기간 2009년 1월 4일"'25일까지(매주일) 

2 대상기간 2008년 1월"' 12월 

3. 감Af징소 : 전도위원회(제1교육관 404.호) 

4. 준비서류 . 시산표 1부， 금전출닙뷔원징)， 계정과목별대쟁분개장)， 영수증절， 예금통장 

CMTC 찍무흘린 
일 시 1월 18일(오늘) 18:15 자 A ' ZJ리 ;:>1호 

。'-" 근근L..I "'2 

션교언어흘린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저1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애 510호(베트남) 504호(네팔) 

흩양 .~상 를시짜 교육생 딛접 

대 상 : 각 부서 음항 영상 봉사자， 관심있는 성도 교육기간 ’ 10주 과정 

문 의 : 음영실(본당 5층， #22띠 교원정 : 1월 18일(오늘)lJfXI 

새벽기도회 (1/19 - 1/25) 

19 (월 ) 20 (화) 21 (수) 22 (목) 23 (금) 24 (토) 25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지규성 송제호/김진옥 김성헌/이홍우 이성진/권영주 이재영/남용승 이희식/최문실 정충신/전은희 
설 교 본 문 | 막 10:35-45 단 2:1 - 13 딘 2:14- 24 딘 2:25-35 딘 2:36-49 단 3:1-7 딘 3:8 ‘ 18 

예배 담당 (1/21 - 1/25) 

날짜 여|배 서E “ 「 사회 기도 차〕 만 g 

1/21 수요 I 어려운 때률 위한 설교 (시 121:1- 2) 김성관 목사 강현철 구명숙 예부터 도움 되시고(호산나찬양대) 

1/21 수요 II 믿는 마음 시인하는 입 (롬 10:1-15) 정민권 목사 김창성 강준자 온 세상 위하여(실로암 찬양대) 

1/23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이굉-현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이에스더 / 소프라노 김송희 

1/25 주일 I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 1:16-17) 윤요한 목사 이굉현 신광철 〈예배전찬앙〉 

1/25 주일 II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 1:16-17) 윤수일 목사 최강전 조종환 너 시온o~ 이 소식 전파하라 외 / 플룻챔-희(임ut누엘 오케스트라) 

1/25 주일 m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버하노니 (롬 1:16‘17) 김성관 목사 이희식 진홍용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외 /플룻 차복희(임마누엘 오케스트라) 

1/25 주일 W 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 1:16-17) 양태선 목사 황진섭 김생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외 / 바이올린 강혜연(0}멘 오케스트라 악장) 

1/25 주일 V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 1‘ 16-17) 유현철 목사 양재웅 장철환A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외 /바리톤심재송(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1/25 주일찬양 착한 일 (빌 1:3-6) 김성관 목사 강명구 윤선한 할렐루야제1혼성중창단/ 선교위원회 / 임n뉴엘찬양대 )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 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보」 단 9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 :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보 당 

구 분 시 간 장 -까L‘ 

영 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 ot 4'-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 5<1 4'-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 낀 c:T f r3」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 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τ;;<τ E 이L T' 님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 둥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 > ’ 1 차 량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궐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an없JS trans~tions in Englisl1, Chinese, Ja‘JaneSe 
and Sign 녀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 ∞k 

Worship 않rvi∞， and Sn 녀nkan ， Chinese, Mong이 lan ， 
메ss때1. Hindi and Indones~ are 허sc aVaJ녕ble at the 
OneO'c뼈( WOrship SeI매ce 

구 분 시 간 장 ~‘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 년 1 부 오후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 부 오후 12:15 갈렬 리 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 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제 1 029호 

앓뭘 충현 지도으l 창 
띠 충현의 모둔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 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 

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의 통로(고전 2 : 2)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 

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 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덤 

전 4:6)되게 하소서 . 

딩 1 . 1 .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툴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 

로 영접하게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À}.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사， 보내는 선 
교새 (벤전 2:9)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햄 찬양대(녹 2 : 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풍성하게 하소서 . 

g 충현의 재단(유지 · 통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 

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 

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 15)되게 하소서 . 

g 현재 진행 중인 2009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 
해서 각 교회학교 학생들이 진심으로 회개까 4:17)하 
며 복음으로 무장(녹 24:45)되는 은총을 부어 주소서. 

| ~간 연속 기잃 : 몬당 ill<l호 I 

I필톨굉E훌콰. 

혼누21'~’용 J繼i

[ 섬·기·는·분· 들 l 
.우|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재정위원장 충언기도원깅 진도위원 제3교육위원징 어빠부 지12교구위윈회 제1교구위원회 12교구 선교위원회 

이총석 업무천 진흥용 전홍렬 김단용 하종철 안치원 정18충교구신 양재웅 이성진 
친앙위원장 a교구장 앵징위원징 재정위원 18교구집 5교구 2교구 편집국 6교구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이재영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강병구 
징년2부 3교구 1교구 새가즉S육부 11교구 

기획위원 소잉염 신교위원징 건축위원 징년3부징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깅완수 

황의만 김구형 최융덕 이계인 박덕양 20교구 17교구 대학부 4교구 외신부 
12교구징 재2교육위원징 23교구장 실로잉진앙대징 시설영선부징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이태식 박홍규 권영욕 조종환 배춘식 a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11교구집 봉사위원징 예배위원징 지 2교구위원장 치랑g때부징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19.진교구철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21교구 15교구 칭년1부 8교구 
기획위원장 진도위원 긴축위원장 19교구장 9교구징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창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14.교구 7교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징언2부징 재정위원 7교댐 기획위원 기획위원 송제호 김성헌 

이달육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중등3부 중등2부 

소년부징 새잭등록실장 깅A뻐서기 17교구징 여배위원 
·여전도사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융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검말자 24교핑 제1권위원장 앙로원첸위원 깅A~위원 유년부징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전은배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응회 김정;<} 

영유초중g써실g 동산부장 1교구징 예배위원 20.교구징 8교구 21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유상태 박상대 김정희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O벤친앙대장 중등2부장 재1교육위원장 틱이부징 중등1부징 4교구 20.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이상석 강영미 옥미차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진도위원징 선교위서기 2교구장 기브리앨진g때징 15교구징 잉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엄 서명란 
외신부짐 4교댐 당회부서기 16교구징 10교구징 칭년 1부 24교구 1교구 23.교구 13교구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이성섭 조현영 
영이부장 깅사위원징 유이부징 힐옐루야진앙H정 수앙핀부장 고등부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조증민 ·사랑부지도 신범식 ·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21교구징 고등부장 13교구징 5교구징 8교구징 

이호일 추병창 최세진 김홍기 박광식 • 전입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초등부징 유치부징 잉D뉴영힌웹g 에a때부징 6교구징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류기명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종율 
14교구장 새가족앙육부징 정년1부장 징년2부장 대학부징 ·선교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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